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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비정규직위원회, �소규모사업장 노동권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KT노동조합은 4월 1일(목) 오전 8시부터 서초구 우면동 사옥 앞에서 9to6 캠페인과 함께 ‘찾아가는 노동조합’ 활동을 진행했다.��찾아가는 노동조합은 14대 집행부 주요 사업으로 ▲조합원의 고충 및 불편사항 해결 ▲현장 조합원과의 간담회 개최 ▲노사합의 사항에 대한 감시활동 ▲현장중심 노동조합 구현을 위한 정책 등을 목적으로 지난 2월 9일부터 매주 화, 목요일에 광화문 빌딩 East 사옥 2층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운영해 왔으며 오늘부터는 우면동 사옥에서도 운영된다.��노동조합 최장복 위원장은 “찾아가는 노동조합으로 조합원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조합원께 힘이 되는 노동조합의 책무를 완성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오는 4월 8일(목)부터 ‘찾아가는 노동조합, 이동정책실’ 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비정규직위원회’는 3월 31일(수) 오후 2시 경사노위 중회의실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의 희망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규모 사업장 노동권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라는 발제에서 “정부 위원회에 작은 사업장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고, 지방정부에 ‘작은사업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작은 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운동방향으로 ▲원하청연대 활성화, 공동교섭 ▲‘지역임금제’ 모델 개발 ▲‘작은 사업장 노동자위원회 지원사무소(센터)’ 설치 ▲연대임금제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최영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는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이 담당했다. ��토론자로는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국장, 박덕수 부천노동교육상담소 소장,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진숙경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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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사옥에서 찾아가는 노동조합 운영 �고충사항 의견수렴하고 현장업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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